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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간병인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간병인기능실습생제도를 도입하고 베트남과 간병인력 유치

에 최근 합의하는 등 외국인 간병인력 양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은 일본이 정부·지자

체·민간이 적극 협력하여 추진한다는 점과 비전문 외국인 중심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특히, 일본은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간병인기능실습생에게 교육 등 전문성

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일본의 노인건강서비스 해외시장 진출, 외국인이 자국의 의료현장에 돌아가 

일본산 제품을 선호하는 부수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음

 일본 정부는 심각한 간병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2일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인을 일정기간 

연수 후 일본 간병현장에 투입하기로 합의하는 등 외국인 간병인력 양성화 정책을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후생노동성은 고령화된 단카이(베이비붐)세대로 인하여 개호보험법상 간병이 인정되는 요개호 고령자 수

가 2025년에 600만 명을 상회하여 75세 고령자 5명 중에 1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일본 간병인력은 현재 약 4만 명 부족하여 2020년까지 베트남에서 1만 명을 확보

하더라도 3만 명이 부족하고, 2025년 32만 명, 2035년 68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함1)

 이러한 원인 등으로 일본 개호보험법상 간병시설인 노인홈에 들어가지 못해 대기하고 있는 고령자의 수

가 약 현재 52만 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외국인 간병인력 양성화 정책은 아베정부가 보험재정 악화에 따른 간병사업자 수익성 악화 개선 및 일본식 노인간병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한 ‘아시아 건강구상2)’ 정책의 일부임

 주요 내용은 정부 내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협력하여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일본 의료산업의 아시아 국가의 노인건강사업에 진출, 외국 의료인력의 연수, 

1) 経済産業省(2018. 4. 9), 将来の介護需給に対する高齢者ケアシステム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
2) Asia Health and Human Well-Being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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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간병인력을 기능실습생으로 확보한다는 전략임3)

 이를 위해 아베총리는 ‘아시아 건강구상’ 정책을 아시아 고령사회 기여라고 포장하여 2017년 11월 14일 

ASEAN 회의 등 국제회의에서 제안한 바 있음

 이러한 정책에 따라 일본 정부는 농업 및 건설업 등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외국인기능실습제도를 2017년 11월부터 

간병업종으로 확대하여 일본 국민에게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병기능실습생제도를 도입함

 종전에 외국인 간병인력 수입은 경제동반자협정(EPA)4)에 따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3개국에서 조달하

여 간병현장에 투입하였으나 충분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비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간병기능실습생제도5)는 외국인 실습생이 입국 후 9개월 이내에 일본어 기초회화 과정 시험, 간병기능 

검정기초과정, 연수시설에서 교육 후 기능검정 3급 과정을 통과할 경우 이후 최대 5년까지 일본에서 취

업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과 전문성을 확보함

 간병기능실습생에게는 정부가 인증한 시설에서 연수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차별하지 않고 

일본인과 동등한 수준의 간병인 급여를 정부가 보증할 계획임

 간병기능실습생제도의 첫 번째 국제협력 사례로 일본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는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인 간병인력을 

유치하기로 2018년 6월 2일에 양해각서를 체결함6)

 일본과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인 간병기능실습생을 2019년 3,000명에서 2020년 1만 명으로 확대하여 

일본 내 간병시설에 투입하고 베트남이 일본의 ‘아시아 건강구상’에 참여하기로 합의함

 이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자국 내 6개 교육시설을 통해 간병인력을 송출하며 일본 정부는 입국한 베트남

인을 12개 인증된 모범 교육시설에서 간병기능실습생으로 선발할 예정임

 아베총리는 각료회의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협력하여 대상 지역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

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함

 이와 관련하여 일본 요코하마시는 베트남 호치민시와 2018년 8월 1일 간병인력 유치와 베트남 간병인 지원협력에 

합의하는 등 간병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 지방정부 등과 활발히 교류하는 대표적인 지방정부의 사례임

 요코하마시는 2025년에 약 8,500명으로 전망되는 간병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베트남의 호치

민시, 다낭시, 후에성, 5개 보건 관련 대학과 보건분야 전공 경력이 있는 베트남인의 간병인력 송출에 

협력하기로 합의함7)

3) 健康･医療戦略推進本部(2014. 7. 22), アジア健康構想の推進について
4)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5) 간병기능실습생제도는(https://www.ibr-c.com/business/care/contents/) 참고
6) NIKKEI NEWS(201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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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는 장래에 간병복지사를 희망하는 베트남 간병기능실습생 등이 입국할 경우 광역지방정부·민

간 등과 협력하여 고령자 의료시설에 취업을 알선하거나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대상지역

도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확대할 예정임

   - 입국 후 1년간 일본어 교육비용 50% 부담(70만 엔 한도)8), 2년간 전문학교 학비 약 80%(160만 엔 

한도) 장학금9) 제공, 주거비 지원, 졸업 후 간병복지사 자격 취득 시 연평균 330만 엔 수준의 정규직 

일자리 소개 등을 제공함

 이 외 후쿠오카시 등 7개 시가 간병인력 확보를 위해 아시아지역 각 지방정부 등과 교섭 중에 있음10)

 외국인 간병인력 양성화 정책은 일본이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추진하는 점과 비전문 외국인 중심으로 간병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 간병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큼

 현재 우리나라는 간병인 기피현상으로 간병인력의 약 70%가 외국인 단순 근로자 중심으로 간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간병교육 이수 후 간병현장에 투입되는 일본의 간병기능실습생과 대조를 보이고 있음

 일본은 보험재정 완화와 간병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목적 이외에 아시아 지역 노인건강사업 진출과 

1960년대 파독 간호사 한국 사례를 착안하여 외국인 간병인력이 일본의 스마트형 헬스케어 및 의료산업

을 경험하여 자국의 의료현장에 돌아가서 일본산 제품을 선호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음 

7) 朝日新聞(2018. 8. 1)
8) 요코하마시와 노인간병시설이 절반씩 부담함
9) 요코하마가 소속된 가나가와현(광역지방자치단체)이 장학금을 지원함
10) 健康･医療戦略推進本部(2018. 7. 25), アジア健康構想に向けた基本方針 改定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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